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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학기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최근 신학교의 신축이 거의 끝나 저희 가정이 

2021 년 12 월 4 일 신학교 안으로 이사를 옴으로써 좀 더 

안정되게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전보다 많아졌고, 늦지 않게 출근하기 위한 염려로 밤에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모로 삶의 질을 높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방학 중에도 학기중일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하여 연구와 다음 학기에 가르칠 과목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최근 2 년간 졸업면접을 할 때 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자신에게 커다란 영향과 

유익을 준 과목으로 아내의 강의를 언급하며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교사의 강의를 통해 자신의 삶과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역에서 자신이 배워 도움을 입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가르쳐 주는 일에 

평생 집중할 것이다; 조선교사의 강의가 자신의 삶과 사역에 큰 전환점이 되었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여 현재 사역에서 실제로 매우 큰 도움을 입고 있다; 이미 졸업한 이후지만 조선교사의 과목을 

듣고 싶어 수강신청했다; 코빗-19 이전에 들었던 조선교사의 강의중 한 과목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한 과목이었는데,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바뀌기 바로 전에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참 감사하다. 이와 같은 졸업생들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조위숙 선교사는 4 년 동안 매 학기에 한 과목씩 밖에 

가르치지 않았고 태국말도 태국인 교수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신학생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그저 감사할 뿐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역을 기뻐하신다는 격려이며 확인이라고 여겨져 저희는 더욱 더 충성되고 겸손하게 사역에 

임하려고 합니다. 

 

코빗-19 상황으로 인해 태국침례신학교는 최근 세 학기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에 사는 신학생들의 경우 일기변화에 따라 인터넷 사정이 자주 여의치 않고 정전도 잦아 종종 



녹화된 강의에 의존해야 하는 등 수업 운영에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교실 수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매주 강의를 멈추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고 또 신학생들도 사역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신학수업을 병행하여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의 유익한 면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새학기에 저는 헬라어 I, II 와 히브리어 I(세 과목)을, 조 선교사는 

종의 도, 평신도 사역자 세우기(두 과목)을 가르치게 됩니다. 

현재 신학교 방침으로는 새학기부터 대면수업 (온라인 수업도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저희 부부는 신학교를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동네, 학교, 공원 등에서 개인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후원자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를 믿고 태국선교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이러한 간증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더욱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사역에 임하고자 합니다. 

 

기도제목 

1. 저희 부부가 영육간에 늘 강건하며 주님과 긴밀히 동행하기를 위해 

2. 새학기(5 월 말-9 월 말)에 가르치는 과목을 통해 태국신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역적 기초와 

원리가 형성되기를 위해(심선교사: 헬라어 I, II 와 히브리어 I; 조 선교사: 종의 도, 평신도 사역자 

세우기) 

3. 토요일 오전의 개인전도를 통해 잃어버려진 영혼이 주님께 많이 돌아오도록 

4. 텍사스와 미시건에 있는 세 아들 부부 (셋째는 데이트 중에 있음)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도록  


